부양의무자 부양 거절(단절) 사유서

수급자 성명 : 최성주 (621009, 쌍학로 47 103동 701호)  
부양의무자 성명 : (최진희, 940218)  

1. 관계 개요
저는 위 부양의무자의 (부/모)로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.  
그러나 부양의무자인 최진희 와는 실질적인 왕래가 없고, 생활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2. 부양 거절 사유
- 부양의무자인 최진희(및 배우자)는 본인 가정의 생계 유지로 인해 저를 부양할 경제적·현실적 여력이 없습니다.  
- 가족 간 불화 및 단절로 인해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상태이거나, 정기적인 왕래·교류가 없습니다.  
- 그 결과, 저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어떠한 생활비·의료비 등의 지원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
- 과거 자녀(부양의무자)가 저와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, 
  가정폭력 문제로 저를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. 
- 그 과정에서 제 막내딸(최영서)이 아동복지기관(보육원)에 성인에 이르기까지 보호 조치된 적이 있으며, 
  이후 가족 관계는 더욱 단절되었습니다.
-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부양의무자로부터 
  어떠한 경제적·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.
3. 요청 사항
상기와 같은 이유로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을 제 수급 자격에 반영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저는 실제로 자녀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, 국가의 생계급여 지원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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